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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국민의 방송인가, 국민분열의 방송인가?”

“정권결탁 의혹·이념성 보도 일색, 민생·안보는 실종”

KBS의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밤 9시 ‘뉴스9’의 5월 21일자 방송은 단독이라며 ‘KT 취
업 청탁 의혹’을 세번째 주요 뉴스로 연속 2건을 다뤘다.

앞의 톱 뉴스는 ‘미중 무역 갈등’ 소식으로 반미친중의 시각으로 리포트를 시작했고, 
두번째 뉴스는 ‘반미 인민전쟁’이라는 중국내 상황을 소상히 보도했다.

이어진 현 제1야당 의원 관련 KT 의혹 기사는 지난 달에 이은 미확인 정파적 보도의 
연속이다.

5월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골프채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충격적 사건은 아예 이틀간 보도 조차 하지 않았다. 정파성이 확연한 이유다.

그래서 ‘단독’이란 KT 보도는 정권과의 결탁의 소산이라는 의구심을 더할 뿐이다.

비리 의혹과 세계경제 이슈는 당연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심각한 국내 민생 경제와 안보 위기에 우선 할 수 없고, 거기에 노골적으로 
특정 정권에 편향된 공정성·균형성 위배는 정권 옹위 확성기 방송으로의 추락일 뿐이
다.

지난 1주일 간의 밤9시 톱 뉴스, 주요 뉴스는 세월호, 광우병, 독재자 후예, 외국인 
노동자 강압수사, 검경수사권, 5.18 헬기 사격 등이다.

국제기구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책연구기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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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추고 심지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1%대 추락까지 전망한 우려 기사들은 찾아 보기 어렵다.

우리 안보에 결정적인 북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실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재 우려
까지 안고 있는 국제제재 위반 북 선박 압류 소식의 진상과 전망 보도는 어디에 있는
가?

21일 뉴스에서 겨우 다룬 것이 유엔결의 위반이 될 심각한 북 미사일의 ‘탄도’ 여부
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논란 발언을 뒷 부분에 배치한 것인데 그마저 실체와 관계없
는 발언 실수 해명 위주의 정권 홍보성이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방송의 현장 조작 방송에 이어 5월 17일 취객을 제압했다는 
여경의 실제상황을 조작한 방송 논란까지 보면 KBS의 사실조작, 사실왜곡은 전방위
적이란 우려를 떨칠 수 없다.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자 한국 대표방송으로 자임하는 KBS는 한국과 
국민을 어디로 몰고 가는가? 

민생과 안보에까지 노골적인 정파성·이념성에 입각한 방송 사례는 역대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다.

국민 분열이고 국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KBS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는 국민 시청자에게 사과와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계획을 
내놓고 퇴진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이자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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